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탈북민을 구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한 2000년 이후,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고 구출의 길도 점점 좁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국경 통제가 극도로 강화되면서 북한 내부에서 직접
탈출하는 일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갈렙선교회는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폭력과 착취 속에 오랜 세월 숨어 살아온 여성들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분은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하다 체포와 강제북송, 수감의 고
통을 겪었기에 다시 붙잡히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는 2025년에도 동역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21명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탈출의 길을 찾지 못했던 분들이 자유를 얻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사역의 보안을 위해 신분을 숨긴 채 지하 네트워크 안에서 외롭게 일해야 했습니다. 이후 제가 중국에서 수감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현장에 직접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장 사역자들을 통해 구출을 계속하게 하셨
고, 제게는 국제사회 앞에서 북한 주민과 탈북민의 현실을 알리는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2025년에는 미국과 유엔의 정책 관계자, 북한 인권 단체, 교회들과 연합하여 탈북민의 현실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 광복 80주년을 맞아 세대와 민족, 교단을 넘어 함께 기도하며 한반도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연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북한을 위한 기도와 후원의 목소리는 미국을 넘어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과 세대의 교
회들이 북한의 자유와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열방을 일으켜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갈렙선교회가 앞으로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생명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복과 미래의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갈렙선교회와 함께 울고, 기도하고, 헌신해 주신 모든 교회와 후원자, 동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빚진자
갈렙선교회 대표 김성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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